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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배운 내용 복습※

기계적 이질생성 이라는 가타리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한‘ (machinic heterogenesis)’▶

다 자기조직화 이론은 현대 사상의 중요한 한 요소이고 들뢰즈 가타리에 의해서도 수용되. /

지만 이 이론은 센트럴 도그마로 대변되는 환원주의와 결정론을 논박할 수 있는 중요한 개( ‘ ’

념이다 동시에 들뢰즈 가타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는 진화의 기), / . ‘

계적 성격과 관련된다’ .

횡단적 소통 은 진화에서의 계통수들 을 뒤섞는다 물론 이 뒤섞임‘ ’ (genealogical trees) .▶

의 개념은 계통수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러나 뒤섞임까지 포함한 전체적 지형도를 볼 필.

요가 있다 계통적 계열들은 그보다 근본적인 기계적 퓔룸을 전제한다 기계적 퓔룸은 여러. .

계통들을 낳지만 동시에 물질적 힘들의 횡단적 움직임들을 통해 새로운 생성들을 낳는다.

계통수들은 덜 분화된 것에서 더 분화된 것으로 진행되며 친자관계 에 입각, / (filiations)分岐

해 진행된다 그러나 새로운 생성들은 새로운 결연들 을 통해 진행된다 생성의 선. (alliances) .

은 특정한 매듭들을 가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오로지 중간 만이 있다 이 중간을. ‘ (middle)’ .

통해서 생명은 운동의 절대 속도 를 향유한다 들뢰즈 가타리에게 사이‘ ’ . / ‘

개념은 중요하다 모든 것은 사이에서 벌어진다 사이는 카오스이다(entre=in-between)’ . . .

카오스는 생성의 장이다 카오스를 통해서 개체들의 코스모스가 생성한다 이러한 생성이. .

도태압을 무너뜨린다 물론 도태압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도태압은 그것에 대응하는 응. . /

답하는 유기체들의 활동을 고려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곧 행동학적 배.

치들 을 함축하고 있다(ethological assemblages) .

기계적 배치들에의 주목은 창조적 진화의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자기조직화와의 비교‘ ’ .▶

를 통해 계방계들로서의 생명계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기 때문이다 자기조직화 개념은.

생명체란 자기차이성 을 보여주는 존재임을 잘 설명해 준다 이는 곧 생명체가( ) .自己差異性

계방계임을 말해 준다 자기조직적 유기체 즉 기계 신체 의 기능은 그것의 특수한 유전. ‘ ’(= )

적 구조 또는 조성 으로 환원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계의 구성요소들이 아니(composition) .

라 그것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들이다 자기조직적 존재들은 스스로의 조직화와 경계들을.

만들어낸다 즉 그것들은 조직화를 통해 닫힌 존재들이다 따라서 자기조직적 존재들의. “ ” .

진화는 차이들의 와류에서 계속 메타동일성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이해된다 이케다 기.(

요히코 그런 동일성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해체 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조) (disintegration) .

직화 이론은 자기동일성을 지키려는 개체들의 속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,

에 진화 전체의 창조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 사실의 문제를 넘어 삶.

자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된다.



기계적 진화는 이질생성들을 종합하며 또 공재 의 형성을 포함한다‘ ( =consistency)’ .共在▶

기계적 배치들은 포텐셜 장들과 잠재적 요소들을 통해서 을 만들어나가며 종과 유의 구,場

조를 넘어 기술적 존재론적 문턱들을 가로지른다 자기조직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 장 위에- .

서이다 이것은 기계적 자기조직화를 기계적 이질생성으로 봄을 뜻하며 자기조직화라는 모. ,

델에 창조적 진화의 이해를 위한 비평형 개념을 도입함을 뜻한다 여기에서 타자성. (alterity)

은 보다 넓은 경지에서는 창조적 진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이해된다 이는 배치들의 행동학.

과 관련된다.


